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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사용률 매우 낮아
-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비자와 정비 사업자의 인식 개선 필요 -

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,400만대를 넘어섰고, 차량 

노후화나 자동차 사고 등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

친환경 부품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 자동차 친환경 부품 :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, 본 조사에서는 「자동차 관리법」에 열거된
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 중 자원 재생⋅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
부품으로서 재제조 부품⋅중고 부품⋅재생부품을 자동차 친환경 부품으로 정함.

정부는 2005년「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

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고, 보험회사도 약관에 명시한 중고

부품, 재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

소비자에게 지급해주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이들 부품을 선택하는

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.

 ∙ 중고부품 : 고품(古品)을 세척∙도장 후 판매하는 범퍼, 도어 등 주로 외관 부품
 ∙ 재생부품 : 고품을 수리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능 등을 복구시켜 판매하는 부품
 ∙ 재제조품 : 고품을 분해·세척·검사·보수·조정·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

있는 상태로 만든 부품

□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지도 낮고, 이용률도 매우 낮아

(조사대상)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

남녀 500명, (표본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±4.36%p, (조사기간) 2020. 6. 5. ~ 6. 30. 

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이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

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친환경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은 51.8%
(259명), 재생 부품은 49.6%(248명), 재제조 부품은 26.2%(131명)만 ‘어느 정도’
또는 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고 응답해 친환경 부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또한, 자동차 수리 시 92.8%(464명)가 새 부품으로 교체했고, 친환경 

부품 이용률은 재생 부품 13.8%(69명), 중고 부품 10.2%(51명), 재제조 부품 2.4%
(12명)로 매우 낮았다(복수응답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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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⋅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

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, 현재 헤드램프 등 48종(승용 39종, 상용 9종)이
재제조 대상 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.

그러나 친환경 부품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‘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

검증되면’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5.4%(277명)에 달해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

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자동차보험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.5%에 불과

자동차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(중고부품, 재제조품)으로 교체 수리

하면 새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% 또는 25%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

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동차 자기차량(자차)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

88.0%(440명)에 달했으나, 이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

17.5%(77명)에 불과했다. 특약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(363명)의 59.2%
(215명)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.

자동차 보험 가입 경로에 따라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에 대한 인지도에서 차이를

보였는데,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(24.2%, 132명 중 32명)가 인터넷으로 직접

가입한 소비자(14.6%, 308명 중 45명)보다 특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자동차 수리 시 친환경 부품 선택을 위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

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, 중고

부품, 대체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. 그러나 조사 

결과, 소비자 500명 중 63.2%(316명)가 정비 사업자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

실제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□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96.7%가 새 부품을 선호

(조사대상)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, (조사기간) 2020. 6. 5. ~ 6. 30. 

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

친환경 부품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한 결과, 96.7%(58명)가 친환경 부품

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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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유로는 ‘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’가 98.3%(57명)으로 가장 많았으며, ‘친
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’ 34.5%(20명), ‘새 부품보다 

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’ 32.8%(19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나(중복 응답), 친환경 부품 

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.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▲자동차 관리 사업자

대상 고지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, 관련 협회

에는 ▲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, ▲자동차 친

환경 부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

예정이다.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www.kca.go.kr

 ※ 한국소비자원은 ‘국민참여혁신 제안방’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
[기관대표 누리집(www.kca.go.kr) 접속을 통해 제안·참여 가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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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 >

1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

◇ (조사대상) 수도권 거주 자가용 승용차(10인승 이하) 운전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
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

◇ (표본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±4.36%p 

◇ (조사방법)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

◇ (조사기간) 2020. 6. 5. ~ 6. 30. 

 가. 자동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인식

□ 최근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소비자 500명을

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 부품(중고 부품, 재생 부품, 재제조 부품)에 대하여 

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,

○ ‘어느 정도 알고 있다’ 또는 ‘매우 잘 알고 있다’고 응답한 사람은 중고 부품이

259명(51.8%)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고, 재생부품 248명(49.6%), 재제조 

부품 131명(26.2%) 순으로 나타남.

 【친환경부품 유형별 인지도】

(단위 : 명, %)

구 분
전혀

알지 못한다
그다지 잘

 알지 못한다
어느 정도 
알고 있다

매우 잘 
알고 있다

계

중고부품 43(8.6) 198(39.6) 239(47.8) 20(4.0) 500(100.0)

재생부품 47(9.4) 205(41.0) 224(44.8) 24(4.8) 500(100.0)

재제조부품 120(24.0) 249(49.8) 115(23.0) 16(3.2) 500(100.0)

 나. 자동차 수리 시 교체 부품 종류

□ 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시 어떤 부품으로 교체 수리했는지 설문한 결과,

 ○ 새 부품이 464명(92.8%)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재생 부품 69명(13.8%), 중고

부품 51명(10.2%), 재제조 부품 12명(2.4%) 순이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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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자동차 친환경 부품 이용 실태(중복응답)】
(단위 : 명, %)

구 분 새 부품 재생 부품 중고 부품 재제조 부품

응답자 464(92.8) 69(13.8) 51(10.2) 12(2.4)

 다. 친환경 부품 교체 수리 의향

□ 소비자들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수리할 것인지 

설문한 결과, 

  ○ ‘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’이 277명(55.4%), ‘지금보다

친환경 부품의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해지면’이 123명(24.6%), ‘교체가 필

요한 부품을 새 부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’이 82명(16.4%) 등

의 순으로 나타남.

【친환경 부품으로 교체수리 선행 조건】
(단위 : 명, %)

구 분 응답자
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77(55.4)
지금보다 친환경 부품의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해지면 123(24.6)
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새 부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82(16.4)
친환경 부품의 사용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면 18(3.6)

계 500(100.0)

라. 자동차 보험 약관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

□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설문한 결과, 440명

(88.0%)이 가입했다고 응답해 자차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

○ 그러나, 자기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440명 중 중고 부품 등 친환경

부품으로 교체 수리 시 보험회사가 수리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주는 보험 

약관 내용(이하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)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7명

(17.5%)에 불과해 자차 보험의 약관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【자차 보험 가입자의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】
(단위 : 명, %)

구 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

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 77
(17.5)

363
(82.5)

440
(100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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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 계약 유형에

따라 다르게 나타남.

 ○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경우 24.2%(132명 중 32명)가 친환경 부품 사용 특약 

약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, 

 ○ 인터넷(다이렉트 보험)으로 계약한 경우는 14.6%(308명 중 45명)만 친환경 

부품 사용 특약에 대해 알고 있어 보험설계사와 계약한 집단이 인터넷으로 

계약한 집단보다 특약에 대한 인지도가 9.6%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.

【계약 유형별 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인지 여부】
(단위 : 명, %)

구 분
친환경 부품 관련 약관 내용 

계
알고 있다 모른다

보험 설계사와 계약 32(24.2) 100(75.8) 132(100.0)
인터넷(다이렉트 보험)으로 계약 45(14.6) 263(85.4) 308(100.0)

계 77(16.0) 363(84.0) 440(100.0)

마.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설명의무 준수 실태

□ 자동차 부품을 교체 수리 받을 당시 정비사업자로부터 교체 수리 부품을 

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설문한 결과, 

○ ‘설명을 들었다’고 응답한 소비자는 184명(36.8%)에 불과해 자동차 수리 현장

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【자동차 부품 교체 수리 부품 선택 안내 여부】
(단위 : 명, %)

구 분 들었다 듣지 못했다 계

교체 부품 선택 여부 설명 184(36.8) 316(63.2) 500(100.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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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자동차 정비 사업자 설문조사 결과

◇ (조사대상)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

◇ (조사방법)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설문 조사

◇ (조사기간) 2020. 6. 5. ~ 6. 30. 

가. 자동차 수리 시 부품 선호도

□ 자동차 정비 사업자 60명에게 부품 교체 수리 시 새 부품과 친환경 부품 

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설문한 결과, 58명(96.7%)이 친환경 부품보다 새 

부품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새 부품을 선호

하는 것으로 나타남. 

【정비 사업자의 부품 교체 수리 시 부품 선호도】

(단위 : 명, %)

구 분 새 부품 친환경 부품 계

사례수 58(96.7) 2(3.3) 60(100.0)

□ 정비 사업자가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더 선호하는 이유(중복응답)는 

‘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’가 57명(98.3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‘친환경 

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’ 20명(34.5%), ‘새 부품보다 

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’ 19명(32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【정비 사업자의 새 부품 선호 이유(중복 응답)】

(단위 : 명, %)

구 분 사례수

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 57(98.3)

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 20(34.5)

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 19(32.8)

친환경 부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10(17.2)

새 부품보다 수익성이 떨어져서 2(3.4)

영업지침으로 친환경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3(5.2)


